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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7일 대통령 발언록

제17회 국무회의

여러분 이미 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개헌 발의는 유보하기로 했습니

다. 각 당이 당론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이를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수용해서 18대 국회

에서 개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발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압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당부처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개헌 발의 준비 그리

고 공론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든 여론이든 매우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역사

적 대의를 가지고 개헌의 공론화에 많은 국민들이 또한 참여하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여서 아마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월 9일 날 개헌을 제안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정치권은 물

론이고 언론까지도 모두 정략이라고 저를 매우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재집권 또는 장기 집권, 정권 연장,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음모론까지 나오

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언론, 정치권 모두 옛날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

던 태도를 전부 바꾸어 가지고 토론을 봉쇄하고 그렇게 공론화를 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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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는 약속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

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고, 그것을 받치는 정치세력이 또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대화의 타협, 이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

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들은 물론 

아쉬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또한 냉정한 현실입

니다. 

정치의 과정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싸움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것의 궁

극적인 목적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한발 다가가는 성과

로서 받아들이고 이후 또 이와 같은 국가적 의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

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구한 결과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국회에 제공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록 그렇게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저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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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거

의 없는 이 시기에 개헌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하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

로나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

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임기 동안,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

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

를 왜 굳이 마다하고 다음 시기로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

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